
삼성전자, 갤럭시 타고 매출 “호조”
2011년 4/4분기 매출 47조원에 영업이익 5조원 … 2012년 LCD가 좌우

삼성전자가 2011년 4/4분기 매출 47조원 및 영업이익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월6일 발표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4/4분기 영업실적에 따라 2010년 처음 가입한 <매출 150조원-영업이익 15조원> 클럽을

지킬 수 있게 됐으며, 2010년에 비해 영업이익은 6.6% 감소했으나 매출은 6.5% 증가해 경기침체 가운데 선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반도체․LCD(Liquid Crystal Display)를 비롯한 가

전제품까지 수요 부진에 시달리면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4/4분기 영업이익률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기대 이상의 서적을 기록한 것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부문에서 시장우위를 점한 것이 결정적인 원

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휴대폰 사업부문 영업이익이 4/4분기 2조6000억원대에 달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

며, 스마트폰 출하량도 30% 가량 늘어 3400만대 수준을 형성했다.

반도체는 D램 값 하락에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스페셜티제품 판매 증가, 시스템 대규모집적회로

(LSI) 생산 증가 등에 따라 상당한 수익을 기록했다.

LCD는 적자가 예상되나 AM-OLED(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스마트폰 판매에 힘입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증권기업들은 삼성전자가 2012년 영업이익이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러스투자증권 김형식 연구원은 “영업이익이 2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스마트폰 등 휴대폰 부문이 부가가

치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2012년 영업실적이 2010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최저 추정치인 16조8200억원을 제시했고, SK증권은 16조8800억원으로 전망했다.

시장 관계자는 “2012년 경기회복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LCD와 메모리반도체의 회복 속도가 영업이익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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